
Ⅰ. 서론

전자담배는 2003년 중국의 약사 혼 리크(Hon Lik)에 의해 

개발된 이후, 기존 담배의 대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Glasser et al., 2017).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을 

가열해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연소로 인한 유해물질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인식이 확산

되었으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4),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흡연 트

렌드로 자리잡고 있다(Breland et al., 2017; Grana, 

Benowitz & Glantz, 2014; Leventhal et al., 2019).

한국에서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전자담배 사용 

실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질병관리청

은 2013년부터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에 전자담배 관련 항목을 포함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궐

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분하여 보다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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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성인 흡연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자

담배 사용 비율은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2023).

질병관리청(KDCA, 2023)의 발표에서는 청소년의 전자

담배 현재 사용률은 2017년 2.7%에서 2022년 4.1%로 증

가한 반면, 같은 기간 전체 흡연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최근에는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흡연

(dual use)뿐 아니라, 전자담배 사용 이후 일반담배로 회귀

하거나 전자담배만을 지속 사용하는 형태 등 다양한 사용 

행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니코틴 의존이 지속되

고 금연 성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Son, Kang & Cho, 2022;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전자담배가 금연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일관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전자담배가 흡연

량 감소 또는 금연 보조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고하

였으나(Malas et al., 2016; Zhu, Zhung, Wong, Cummins 

& Tedeschi, 2017), 다른 연구에서는 전자담배 사용이 오

히려 흡연 유지와 재흡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

고 있다(Wang, Bhadriraju & Glantz, 2021). 국내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가 여

전히 제한적이며, 전자담배의 건강 효과나 금연 효과에 대

한 실증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Cheon, 

Kim, Kang, Park, Cho & Hwang, 2024).

기존 연구 대부분은 양적 조사에 기반하여 전자담배 사

용률, 유형, 인구통계적 특성과의 관련성 등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실제 사용 동기나 금연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인에 대한 질적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근로환경, 사회적 관계, 스트레스 등 직장인 특유의 

흡연 조건을 반영한 전자담배 사용 및 금연 경험에 대한 연

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직장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전자담배 사

용 경험이 흡연 행동 및 금연 시도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전자담배 사용 동기, 사용 이

후 흡연 행태 변화, 금연 성공 또는 실패와의 연관성, 전자

담배에 대한 인식과 건강 우려 등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

써, 직장인 대상 금연 지원 프로그램과 전자담배 규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1. 전자담배 사용의 결정요인과 사용 행태는 무엇인가? 

2. 전자담배 사용 경험은 금연 동기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자담배 사용 동기와 행태, 금연과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접

근을 적용하였다. 현상학은 특정한 사회적․개인적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탐색하고자 할 때 주로 활용되는 방법론으

로 참여자의 언어와 맥락을 통해 특정 현상에 대한 인식을 

구조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Creswell, 2013). 특정 경험이 

개인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해석되는지를 참여자의 관점에

서 이해하고자 할 때 적합하며, 전자담배 사용과 금연 시도

와 같이 복합적인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분석 방법으로는 주제 분석을 적용하였다. 주제 분석은 

참여자의 진술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의미 있는 패턴을 

식별하고 이를 범주화하여 주제를 구성하고 해석하는 방식

으로 다양한 금연·흡연 경험의 핵심 의미를 도출하는 데 적

합하다. 분석은 Braun과 Clarke (2006)이 제시한 6단계 절

차(자료 숙지, 초기 코드 생성, 주제 탐색, 주제 검토, 주제 

명명, 보고서 작성)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재직하

며 국가지원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 직장인이다. 국가

지원 금연프로그램은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가 자발적으

로 신청하여 6개월간 대면 상담과 비대면 상담, 니코틴 대

체요법 등의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는 소변 내 코티닌 농도 측정을 통해 

금연 성공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별한다. 본 연구에서는 금

연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프로그램 종료 이후 심층 면담에 

참여할 수 있는 직장인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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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참여자 모집

본 연구는 국가지원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한 서

울특별시 소재 사업장에서 금연 상담에 참여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는 모두 서울시에 소재한 직장에

서 근무하는 성인이며, 국가 금연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이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금연 동기를 지닌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연구팀은 총 9개 사업장에 연구 목적과 참여 절차, 개인

정보 보호 조치 등이 포함된 연구 참여 안내문을 배포하였

으며, 이 중 4개 사업장에서 총 22명의 직장인이 심층 면담

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해당 사업장은 음악 및 방송 콘

텐츠를 제작·관리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전자기술 기업, 소비재 및 산업재 유

통을 담당하는 종합유통 기업, 그리고 모바일 및 가전제품

의 고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제품 서비스 기업으로 

구성되었다. 전자제품 서비스 기업은 3개 지점에서 근무하

는 인원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면담은 서울특별시 내 6개 

사업장(강남구, 광진구, 마포구, 서초구, 용산구, 중구)에서 

이루어졌다.

참여자 모집은 각 사업장에서 금연 프로그램을 담당하

는 보건관리자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00 담당자가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 전원에게 연구 목적과 면담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회사 내부망을 통해 발송하였다. 안

내문을 보고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연구자

가 개별적으로 연락한 후 대면을 통해 연구 취지를 설명하

고 면담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

면담은 참여자의 근무 여건과 편의를 고려하여 사업장 

내 회의실, 인근 카페, 또는 자택 인근 조용한 공간 등에서 

진행되었으며, 사전 고지된 윤리적 보호 원칙과 자발적 서

면 동의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모든 면담은 연구자 2인

이 함께 참석하여 각자 녹음하여 연구자 간 해석의 일관성

과 교차 검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4. 자료수집

자료는 반구조화된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 ‘전자담배’는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를 모

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되었으며, 면담 질문 시 

이 기준을 적용하였다. 인터뷰 질문 프레임은 전자담배 및 

일반담배 사용 시작 시점, 사용 동기, 사용 경험, 사용 후 

변화, 금연 시도 및 성공 여부 등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구

성되었다. 이는 전자담배가 금연 보조 수단 또는 흡연 지속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복합적 역할에 대해 질적 또는 양

적 방식으로 탐색한 선행 연구의 접근 방식을 참고하였다

(Caponnetto et al., 2013).

이러한 질문 구성은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어지는 추가 질문을 통해 맥

락적 이해를 심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진술 흐름에 따라 질문의 순서나 표현 방식을 유연하게 조

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참여자의 개인적 이야기와 맥락 간 

연결선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면담 후 녹음 

자료는 면담한 연구자가 즉시 전사하여 참여자의 경험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이후 주제 분석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

술을 효과적으로 도출하도록 하였다. 

5. 자료분석

모든 면담은 연구자 2인이 함께 진행하였고,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각자 독립적으로 녹음하였다. 면담 직후 연구

자들이 각각 녹취록을 전사하였으며, 전사된 텍스트를 반

복적으로 숙독하면서 초기 코딩을 수행하였다. 초기 코딩

은 면담 질문 흐름에 따라 생성된 개방형 질문에 기초하였

으며, 최초 흡연 시기, 전자담배 시작 시기 및 이유, 사용 

장소와 상황, 사용 후 행동 변화, 금연 시도 및 결과, 전자

담배에 대한 인식 및 사회적 평가 등 주요 내용별 진술을 

중심으로 코드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124개의 초기 코드가 생성되었고, 유사하거

나 상호 관련된 코드들을 통합하여 13개의 하위 범주로 정

리하였다. 이후 반복 검토를 거쳐 이들 범주를 전자담배 사

용 동기, 사용 이후 흡연 행태의 변화, 금연과의 연관성이

라는 3개의 핵심 주제로 통합하였다. 당초 ‘전자담배에 대

한 인식 및 사회적 확산’을 독립된 네 번째 주제로 고려하

였으나, 분석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사용 동기 및 사용 행

태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각각 주제 1과 2에 통

합하였다.

주제별 하위 범주 수는 총 10개였으며, 각 범주에는 참

여자 3명 이상이 언급한 진술이 포함되어 대표성을 확보하

였다. 전자담배 미사용자에 대한 진술은 분석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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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관하되 본 주제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코드–범주–주제 간의 도출 과정은 연구자 간 교차 검토를 

통해 반복적으로 검토되었으며, 해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코드 목록, 범주화 메모, 주제 도출 사유 등

을 문서화하여 지속적 비교하였다. 이러한 분석 절차를 통해 

전자담배 사용과 금연 간의 복합적 관계를 보여주는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금연 지원 정책과 전자담배 규제 전략의 실천

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화된 결과로 정리되었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윤

리적 타당성을 검토받았고, 최종 승인 받았다(승인번호: 

EWHA-202412-0008-01). 연구자는 생명윤리위원회를 통

해 승인받은 연구계획대로 실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전자담배 사용 및 
금연 상태

본 연구에 참여한 성인 직장인 22명은 남성 19명(86.4%), 

여성 3명(13.6%)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령은 24세에서 59세 

사이로 20대 2명(9.1%), 30대 5명(22.7%), 40대 11명

(50.0%), 50대 4명(18.2%)이었다. 여성 참여자는 20대 1명

과 30대 2명이었으며 남성은 주로 40~50대에 집중되었다.

모든 참여자는 최초 흡연 수단으로 일반담배

(Conventional Cigarette)를 사용하였으며, 첫 흡연 시점은 

대부분 16~18세의 고등학교 재학 중이었다. 초등학교 시

기에 흡연을 시작한 참여자는 2명이었고, 20대 초반 군 복

무 중 흡연을 시작한 남성은 5명이었다. 참여자 전원은 일

반담배로 흡연을 시작하였고, 이후 전자담배(E-cigarette)

를 경험한 비율은 19명(86.4%)으로 매우 높았다.

참여자 중 19명(86.4%)이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

었으며, 전자담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참여자는 3명

(13.6%)으로 모두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남성이었다. 

전자담배 경험자 19명을 기준으로 전자담배만 계속 사용 

중인 경우는 10명(52.6%)으로 이 중 여성은 30대 1명, 나머

지 9명은 30~50대의 남성이었다. 전자담배 사용 이후 일반

담배로 다시 회귀한 참여자는 7명(36.8%)으로 이들은 대부

분 40대 남성이었으며 30대 여성 1명도 포함되었다.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병행 사용하는 복합흡연자(Dual user)

는 2명(10.5%)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젊은 연령층으로 24세 

여성 1명과 29세 남성 1명이었다.

금연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 참여자 중 18명(81.8%)이 

6개월 금연에 성공하였으며 4명(18.2%)은 금연에 실패하였

다. 금연에 실패한 4명은 전자담배만 계속 사용하는 10명 

중 2명(20%)과 전자담배에서 일반담배로 회귀한 7명 중 

2명(28.6%)이었다. 복합흡연을 하는 2명과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 전혀 없는 3명은 금연 성공군에 포함되었다. 전자

담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우와 사

용하지 않은 경우 모두에서 금연 성공과 실패가 확인되었

으며, 전자담배 사용 여부는 금연 성과와 명확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Table 1>, [Figure 1]).

2. 전자담배 사용과 금연 경험에 대한 주제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전사된 면담 자료 중 전자담배와 관련된 진술

을 별도로 추출하여, 전자담배 사용 유형과 금연 간의 연관

성을 중심으로 반복 숙독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방식과 그 경험이 금연 

시도 및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조적으로 탐

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전자담배 사용자의 유형을 ‘전자담배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복합 흡연을 하는 경우’, ‘일반

담배로 회귀한 경우’,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하였고, 각 유형이 금연 시도 및 성공 여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진술은 분석의 참고자료로 보관하되 본 주제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용자 유형에 따른 차

이를 바탕으로, 전자담배 사용의 동기, 사용 이후 흡연 행

태의 변화, 금연과의 연관성이라는 세 가지 범주를 중심으

로 의미 있는 진술들을 조직하고 범주화하였다.

그 결과 3개의 핵심 주제와 10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

으며, 이는 참여자의 실제 진술을 바탕으로 한 귀납적 분석

의 결과이다. 전체 분석 과정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과 

신념은 흡연 유지 혹은 금연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

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자료 전반에서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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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도출된 주제 구조는 [Figure 2]에 제시되어 있다.

해당 분석은 Braun과 Clarke (2006)가 제시한 주제 분

석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전체 과정은 참여자의 진술

을 바탕으로 의미 구조를 도출하고 이를 맥락화하는 데 초

점을 두었다. 특히 전자담배 사용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거나 ‘건강에 덜 해

롭다’는 인식은 전자담배 사용의 주요 동기이자 지속 사용

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

은 실제 금연 시도와는 밀접한 연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

히려 금연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들이 어떻게 

금연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지를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밝혔으며, 전자담배와 금연 간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

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주제 1. 전자담배를 선택하는 이유과 사회적 수용 배경

1) 냄새 부담 해소와 주변 시선 고려

전자담배를 선택한 참여자 다수는 일반담배 특유의 냄새

가 개인적으로 불쾌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를 강조하였다. 특

ID Gender Age
Age first
smoked 

Initial tobacco use
E-cigarettes
experience

Tobacco use pattern
Cessation 
outcome

1 Male 29 12 years Cigarette Yes Dual use Success

2 Female 31 20 years Cigarette Yes E-cigarette only Success

3 Female 24 20 years Cigarette Yes Dual use Success

4 Male 38 20s (Military service) Cigarette Yes E-cigarette only Success

5 Male 41 18 years Cigarette Yes E-cigarette only Success

6 Male 52 16 years Cigarette Yes E-cigarette only Failure

7 Male 47 17 years Cigarette No
Conventional 
cigarette only

Success

8 Male 44 16 years Cigarette Yes E-cigarette only Success

9 Male 42 18 years Cigarette Yes E-cigarette only Success

10 Male 32 20s (Military service) Cigarette Yes E-cigarette only Success

11 Female 32 17 years Cigarette Yes
Conventional 
cigarette only

Success

12 Male 50 20s (Military service) Cigarette No
Conventional 
cigarette only

Success

13 Male 51 20s (Military service) Cigarette Yes E-cigarette only Success

14 Male 59 20 years Cigarette Yes E-cigarette only Success

15 Male 49 14 years Cigarette No
Conventional 
cigarette only

Success

16 Male 42 10 years Cigarette Yes
Conventional 
cigarette only

Success

17 Male 45 17 years Cigarette Yes
Conventional 
cigarette only

Success

18 Male 35 17 years Cigarette Yes
Conventional 
cigarette only

Failure

19 Male 47 17 years Cigarette Yes
Conventional 
cigarette only

Failure

20 Male 47 20 years Cigarette Yes
Conventional 
cigarette only

Success

21 Male 45 20 years Cigarette Yes E-cigarette only Failure

22 Male 42 20s (Military service) Cigarette Yes
Conventional 
cigarette only

Success

<Table 1> Participant demographics and tobacco use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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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자신이 직접 느끼는 연초 냄새의 불쾌감이나 주변 공간

에 냄새가 남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

러한 점이 전자담배로의 전환을 유도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담배 냄새가 싫었어요. 다시 피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연초를 피우면서 그 냄새를 맡고 싶지는 않았어요.”(참여

자 9, 42세 남성)

“연초를 따라올 건 없어요. 근데 그 쩐내나 이런 거... 냄

새가 싫어가지고...”(참여자 10, 32세 남성)

전자담배는 가족이나 직장 내의 관계 속에서 보다 수용 

가능한 흡연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가정에서 배

우자와 자녀가 흡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나, 직장에서 

대면 업무하는 상황에서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나 낙인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전자담배를 선택하는 양상이 관찰되

었다. 가전제품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여 고객의 집을 방문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참여자는 흡연 시 일반담배의 냄새

에 대해 고객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후에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을 언급하였다. 전자담배 사용 결정이 개인의 욕구뿐 

[Figure 1] Smoking patterns and cessation outcomes by tobacco use experience

[Figure 2] Thematic structure of e-cigarette use and smoking cessation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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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사회적 상황과 맥락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

여준다.

“그렇지요. 냄새가 상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

면 이제 냄새 나는 걸 극도로 싫어하니까 집사람이...”(참

여자 6, 52세 남성)

“(가전제품 고객지원 서비스로 가정을 방문했을 때)아기 

키우는 분들은 민감해요. 들어가면 딱 냄새 난다 이렇게 

들어가면...”(참여자 12, 50세 남성)

“그게(전자담배) 일단 일반담배같지 않고 체감적으로 목

이 덜 불편한 느낌... 일반 담배 피우면 그리고 일단 냄새

가 나잖아요. 냄새가 아주... 지금 어쨌든 담배 피우는 사

람은 어디 가든지 죄인이잖아요.”(참여자 14, 59세 남성)

2) 사용의 편리성과 건강 위험 감소 기대

전자담배는 휴대가 간편하고 실내나 차량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흡연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라이

터 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금연 구역에서도 눈에 띄

지 않게 흡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자담배를 선호하고 

있었다. 혼자 차량 이동이 잦은 직종의 경우 차량 내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전자담배 사용의 주요 이

유로 언급되었다. 일부 참여자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인식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

하고 있었다. 흡연 상황에서 전자담배는 건강에 덜 해로울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건강상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지

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내에서 피려고요. 방에서 편하게 피우려고요.”(참여자 

1, 29세 남성)

“일단 그 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차량 내에서 필 수 있다

는 거 차량 내에서...”(참여자 18, 35세 남성)

“그 기계 하나 갖고 다니면 되니까 라이터 이런 것도 필요 

없고”(참여자 8, 44세 남성)

“ 물론 뭐 전자담배 안 좋겠지만 그래도 그 태우는 성분이 

없잖아요. 그나마 암 유발 성분이 조금은 빠지니까...”(참

여자 19, 47세 남성)

  

전자담배의 건강 관련 인식은 상업적 메시지에 기반하

고 있었으며 일부 참여자에게는 사용을 정당화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반면, 공공 캠페인을 통해 전자담

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전자담배 이제 향도 여러가지가 있고 하니까 그런 기대

로 이제 태우다가 이제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참여자 

16, 42세 남성)

“왜냐하면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자담배)핀

다고 하는데... 근데 처음에는 저도 냄새도 잘 안 나고 별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광고에서 나오잖아요. 전자담배도 

담배라고...”(참여자 17, 45세 남성)

3) 주변 확산과 사회적 분위기로 사용 동기

전자담배 사용이 주변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인

식은 참여자들 사이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냄새가 나지 

않고 사용이 간편하다는 점은 전자담배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전자담배는 단순한 니

코틴 전달 기제를 넘어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 소속 참

여자는 같은 부서의 흡연자가 모두 전자담배를 사용한다

고 진술하여 트렌드에 민감한 직종일수록 전자담배 사용

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사용자가 전자담

배 사용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저희 팀 기준으로는 100%입니다. 네. 전자담배.”(참여자

4. 남성 38세) 

“대부분 전자담배를 태우죠. 요새는 연초 태우는 사람은 

좀 드물거든요. 냄새 때문에 그런지 연초보다는 전자담배

가 한 60~70%는 전자담배 태우는 거 같아요. 담배 태우

시는 분들 보면.”(참여자 20, 남성 47세)

4)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 일반담배와 
유사하다는 인식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은 참여자들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큰 차이가 없다고 느꼈으며 자신이 현재 사용하는 

담배 제품이 충분히 약하기 때문에 굳이 전자담배로 전환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일부는 금연을 고려하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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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새로운 흡연 방식에 대한 시도 자체를 회피하였으며, 이

는 기존 흡연 습관의 유지 또는 금연 의지와의 관련성을 보

여준다.

“아, 전자담배는 제가 피워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 피는 담배가 더원 화이*라고 0.1미리예요. 0.1미리, 담

배 중에 제일 약한 거죠. 사람들이 제 담배를 피우면 거의 

전자담배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담배를.. 갔다가 

(금연)하는 것보다도 한 번에 그냥 하는 게 더 낫지. 그래

서..”(참여자 7, 47세 남성)

주제 2. 금연 대체재에서 흡연 유지로: 전자담배 사용의 

변화와 흐름

1) 전자담배 사용 후 흡연량 증가 경험 

전자담배 사용 이후 흡연량이 증가했다는 참여자들의 

진술은 전자담배가 기대한 만큼의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반면 사용의 편의성이 높아 오히려 흡연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참여자들은 일반담배보다 전자담배가 

타격감이나 흡연 충족감이 낮다고 느꼈으며 이로 인해 니

코틴 효과를 충분히 느끼기 위해 더 자주 흡연하게 되었다

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전자담배 사용 양상은 사용 빈도의 

증가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흡연량도 증가하는 결과를 보

였다.

“그런 거는 이제 더 피게 돼요. 액상은 왜냐하면은 실제 

니코틴하고 그런 게 이제 내가 흡입하는 연초(일반담배)

하고는 틀리게 이게 향이 나니까 좀 더 더 많이 피게 되

죠”(참여자 16, 42세 남성) 

2) 사용의 편리성과 건강 위험 감소 기대로 지속 사용

전자담배는 냄새 회피와 사회적 수용성을 이유로 사용

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초기 동기가 사용 과정에서 강

화되며 지속적인 사용으로 이어졌다. 참여자들은 전자담배 

사용 이후 기존 일반담배에서 느꼈던 단점들이 해소된다는 

경험을 축적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자담배에 익숙해지고 이

를 흡연의 주요 방식으로 정착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액상

형 전자담배의 경우 저렴한 가격이 전자담배 사용의 지속

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전자담배가 단순

히 일반담배의 대안으로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

라, 사용자의 일상에 적응하며 또 다른 흡연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제가 아는 지인이 한번 펴봐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거 

좀 맛이 완전히 좀 다르긴 한데. 펴보니까 어? 전에 담배

만치는 못하지만 내가 제일 냄새 때문에 싫어했던 부분이 

해결이 되니까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네 하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줄기차게 핀 거예요.”(참여자 13, 51세 남성)

“그 한, 팟 기준으로 한 스무 번? 최소 열다섯 번 정도는 

충전이 되는 것 같애요. 그게 만 원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갑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5갑 

정도가 만 원이니까. 처음에 기계값 한 삼사만 원 하는 거 

빼면은, 사실 그걸 포함해도 그게 훨씬 싸죠. 액상 담배

가.”(참여자 5, 41세 남성)

3) 만족도 부족으로 일반담배로 회귀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전자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정보를 접한 후 일반담배로 복귀한 사례

도 있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전자담배의 맛과 향이 만족스

럽지 않다는 점을 복귀 이유로 꼽았으며, 건강에 대한 우려

가 커지면서 전자담배를 중단하고 일반담배로 돌아갔다. 

전자담배가 기존 흡연 경험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사용 경험을 유발할 경우, 사용자는 더욱 

익숙하고 강한 자극을 제공하는 기존 담배로 되돌아가게 

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제 좀 더 좋다고 해서 몸에 좋다고 해서 근데 이제 뉴

스에 또 더 안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

시에 이제 다시 또 연초로 연초로 바꿨죠.”(참여자 16, 42

세 남성)

“음..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그걸(전자담배)로 충족이 

안 되더라고...”(참여자 20, 47세 남성)

4) 전자담배만으로는 부족해서 일반담배와 병행한 복합 
흡연 지속

일부 참여자들은 전자담배 사용만으로는 흡연 욕구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해 일반담배를 병행하는 복합 흡연 행

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전자담배의 사용 편의성이나 냄새 

감소 등 일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니코틴 타격감이나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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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측면에서 한계를 느끼면서 일반담배를 병행하게 되었다

는 응답이 확인되었다. 특히 전자담배 사용을 통해 금연을 

시도했으나 만족도가 낮아 다시 일반담배를 병행하게 된 

경우, 결과적으로 흡연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

되었다. 복합 흡연자로 분류된 두 명의 참여자는 모두 20대

였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흡연자일수록 다양

한 제품을 혼합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

자담배가 흡연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도구로 사용되

며, 이중 사용(dual use)을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해 준다.

“일단은 전자담배를 사서, 전자담배만 피면서 끊어봐야겠

다. 그러고 전자담배를 쭉 피다가 더 엉망이 된건 이제 전

자담배랑 연초랑 같이 피게 되어서 그렇게 돼 버려서 끊

으려고 했는데”(참여자 2, 24세 여성)

주제 3. 전자담배의 금연에 대한 양면적 영향: 금연 의지는 

지연하고 방해, 일부는 보조 역할

  

1) 전자담배 사용이 금연 결심을 약화

전자담배 사용이 금연 동기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

로 이어졌다는 진술이 다수 참여자에게서 확인되었다. 전

자담배 사용자 19명 중 16명(84.2%)은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금연 결심을 늦추거나 방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인식하였다. 전자담배는 일반담

배에 비해 냄새가 적고 타격감이 약하다는 특성이 있었으

며, 이러한 특성은 흡연의 유해성을 덜 체감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전자담배 사용이 자신에게 흡연을 지

속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제로 기능했다고 인식

하였다. 전자담배는 실내에서도 몰래 흡연이 가능하고, 외

부에 티가 나지 않아 흡연 행위라는 인식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 금연 시기를 미루게 되는 심리적 효과가 있었다. 결과

적으로 전자담배는 금연 보조수단이 아니라 흡연 유지 도

구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금연에 도움? 전혀 못 느꼈어요.”(참여자 11, 32세 여성)

“별로 차이는 없는데. 만약에 일반 담배 피웠으면 더 체감

적으로 담배 빨리 끊어야지, 끊어야지 이 생각을 더 빨리 

했을 수도 있어요.”(참여자 14, 59세 남성)

“스스로 그거를(전자담배) 정당화하면서 피는 걸 정당화

하게 돼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냄새도 안 나잖아.”(참여

자 6, 52세 남성)

“음... 전자담배... 전자담배가 진짜 어떻게 보면 더 끊기 

힘든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실내에서도 필 수가 있

으니까 사람들만 없으면 전자담배 필 때, 뭐 이런 얘기 하

기 좀 그렇지만, 그냥 공공화장실 가서도 몰래 들어가서 

피고 이렇거든요.”(참여자 5, 41세 남성)

2) 전자담배 기기의 특성이 금연에 영향을 준 사례 

일부 참여자는 전자담배 기기 자체가 금연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진술하였다. 해당 경험은 모두 

20~30대의 비교적 젊은 참여자에게서 나타난 것으로, 전

자담배 기기의 디자인과 희소성, 브랜드 이미지 등이 흡연 

행위에 심리적 영향을 미친 사례도 있었다. 한 참여자는 외

국에서 구입한 한정판 기기를 분실한 후 이를 다시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평범한 기기로 대체하고 싶지 않아 금연

을 결심하게 되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좋아하는 래퍼와 협

업한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소유 욕구로 인해 금연 의지가 

흔들렸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전자담배의 희소성, 디자

인, 마케팅은 금연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젊은 층에서 전자담배의 상징성과 소비 심리

가 흡연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가 아이**(기계)

를 잃어버린 김에 그때부터 그런 생각(금연)을 하게 된 거

죠”(참여자 1, 29세 남성)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래퍼가 있는데. 그 래퍼가. 

어떤 전자담배회사랑 콜라보를 해서. 그 래퍼의 문양을 

딴 전자담배가 나온 거예요. 정말... 그 마크도 되게 예쁘

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 되게 많이했어요. 안 피고 그

냥 사기만 하자. 안 필까, 과연?”(참여자 2, 31세 여)

 

3) 전자담배가 금연을 보조한 사례

전자담배가 금연에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응답은 전

체 참여자 중 일부에서 확인되었다. 전체 19명의 전자담배 

사용자 중 3명(15.8%)은 전자담배 사용을 통해 일반담배의 

사용 빈도를 줄이거나, 일반담배에 대한 거부감을 형성하

면서 점진적으로 금연으로 이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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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를 일반담배와의 중간 단계로 활용했으며, 금연으

로 가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전자담배를 선택하였다.

“한순간에 딱 끊기는 했지만 한순간에 끊는 게 아니라, 일

단 연초를 안 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초는 진

짜 몸에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자담배로 천

천히 시작해 보자. 그거부터 시작한 거예요.”(참여자 10, 

32세 남성)

Ⅳ. 논의 

본 연구는 국가지원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장인들

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사용 동기, 사용 행태 변화, 금연 경

험에 대한 인식을 질적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탐색하였

다. 분석 결과, 전자담배 사용은 냄새 회피, 사용의 편리성, 

건강에 대한 기대와 같은 개인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담배 사용 이후 흡연량

이 증가하거나, 전자담배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해 일반담배

와 병행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담배

가 금연을 위한 대체 수단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흡연 습관

을 형성하거나 기존 흡연을 유지·강화하는 방식으로 기능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논의에서는 참여자들의 전자담배 사용 및 금연 경험, 

그리고 도출된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주요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 전원은 최초 흡연 수단

으로 일반담배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전자담배가 2000년

대 초반 이후 상용화되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첫 흡연 시

점이 전자담배가 일반화되기 이전이었음을 시사한다

(Grana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전자담배는 최초 

흡연 수단이라기보다는 흡연 이후에 선택된 대체 또는 보

완적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금연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면담이 안

내되었으나 실제로 인터뷰에 응한 이들은 대부분 6개월 금

연에 성공한 경우였다. 금연 실패자는 인터뷰 요청에 소극

적이거나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고, 반대로 금연에 성

공한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자 하

는 동기를 보였다. 이러한 참여자 구성은 연구 결과 해석에 

일정한 편향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금연 실패자의 경험이 제

한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해석 시 주의가 요구된다.

전자담배 사용 동기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일반

담배 흡연 후 남는 냄새에 대한 부담이었다. 참여자들은 가

정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의 민감한 반응과 직장에서의 고

객 응대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흡연으로 인한 불편감을 피

하고자 전자담배를 선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경향

은 전자담배가 개인의 기호나 편의 차원을 넘어 가족 및 직

장과 같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갈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전

략적 선택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도 흡

연자들이 냄새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위해 전자담

배를 선택하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으며(Grana et al., 

2014; Patel et al., 2016), 전자담배는 점점 더 타인과의 관

계를 고려한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흡연 방식’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전자담배의 건강 위험성에 대한 기대와 혼란된 인식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전자담배가 연소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기대하였

고, 일부는 이를 통해 건강에 대한 죄책감을 줄이고자 하였

다. 그러나 동시에 전자담배 역시 중독성이 있으며 해롭다

는 인식을 갖고 있는 참여자도 있었으며, 장기적 유해성에 

대해서는 확신이 부족한 상태였다. 기존 연구에서도 전자

담배 사용자들이 ‘건강에 덜 해롭다’는 상업적 메시지와 

‘전자담배도 담배다’는 공공 캠페인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또한 이러한 인식은 연소가 없는 니코틴 흡입 방식

에 대한 과학적 정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되며, 향

후 공중보건 차원에서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Glasser et al., 2017; Thirión-Romero, 

Pérez-Padilla, Zabert, & Barrientos-Gutiérrez, 2019).

전자담배 사용은 사회문화적 확산 흐름 속에서 정당화

되고 있는 양상도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직장 내에서 전

자담배 사용이 상대적으로 덜 제재받고 있으며, 일반담배

보다 사회적으로 더 수용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전자담배 사용을 정당화하거나 전자담배

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자담

배 사용이 금연보다는 흡연의 연속성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우려가 제기된다. 기존 문헌에서도 전자담

배가 사회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게 일반담배 사용의 전단계로 작용할 수 있다

는 점이 보고된 바 있다(Dutra & Glantz, 2014; Levent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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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9).

이와 같은 결과는 전자담배가 개인의 니코틴 욕구 조절

뿐 아니라 대인 관계, 건강 인식, 사회적 분위기 등의 복합

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자담

배 사용을 단순한 개인 선택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흡연 행

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문화적 확산을 종합적으로 고

려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중독 가

능성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광고 및 유통 

경로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담배 사용 이후 흡연량이 증가하였

다는 참여자의 진술이 다수 확인되었다. 전자담배는 휴대

가 간편하고 실내나 차량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이러한 사

용 환경이 흡연 빈도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일반담배에 비해 만족감이 낮다고 인식한 참여자들은 니코

틴 효과를 충분히 느끼기 위해 더 자주 흡연하게 되었으며, 

이는 전자담배 사용이 오히려 흡연 행동을 강화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이처럼 니코틴 만족을 얻기 위해 사용 빈도와 

흡입 시간을 늘리는 경향은, 일부 전자담배 사용자가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은 니코틴을 섭취하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

과와도 일치한다(Giberson et al., 2023). 전자담배는 처음

에는 일반담배의 대안으로 인식되었으나, 점차 일상에서 

사용이 반복되면서 주요 흡연 수단으로 정착되는 양상도 

일부 참여자에게서 관찰되었다.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병행하는 복합흡연(dual use)도 

주요한 사용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자 중 일부는 전자

담배만으로는 니코틴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워서 일반담배

를 병행하거나 실내에서는 전자담배, 실외에서는 일반담배

를 사용하는 식의 병행 사용을 유지하고 있었다. 복합사용

은 니코틴 의존도를 높이며 금연 성공 가능성을 낮출 수 있

다는 점에서 건강 증진 관점에서 우려되는 행태이다. 전자

담배 사용자가 일반담배를 완전히 대체하지 않고 병행 사

용하게 되는 복합 사용은 니코틴 의존을 지속시키고 금연

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Wang et al., 

2021).

국내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들이 일반담배를 병

행 흡연하는 비율이 높고, 전자담배 사용이 금연 시도나 성

공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

된 바 있다(Son et al., 2022). 본 연구에서 복합흡연자로 

분류된 참여자 2명은 모두 20대였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다양한 흡연 수단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전자담배가 기존 

흡연을 대체하는 도구로서 기능하기보다는, 흡연 행동을 

유지·고착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전자담배가 건강에 덜 해롭다는 기대와 달리 

흡연량 증가, 복합사용, 일반담배 회귀 등 흡연을 지속·강

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중독 가

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실내 사용 제한, 광

고 및 유통 규제 등 공적 대응이 필요하다. 전자담배가 금

연 도구라기보다 흡연을 정당화하거나 대체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자담배가 금연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금연 동기를 약

화시킨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 확인된 중요한 시사점이다. 

전자담배는 냄새가 적고 건강에 덜 해로울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흡연의 유해성을 경시하게 만들고, 금연 결심을 지

연시키는 심리적 정당화의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전

자담배가 금연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흡연 지속을 유도하

는 기제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기존 연구에서 제기

된 문제의식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Glantz & Bareham, 

2018; Simonavicius, McNeill, Shahab, & Brose, 2019).

전자담배는 냄새나 사용 흔적이 적고, 실내에서도 몰래 

사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이나 흡연의 불

편함이 줄어들며 흡연을 지속할 수 있는 심리적 여지를 제

공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도 전자담배가 니코틴 섭취를 줄이

기보다는 흡연 행동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Buczkowski, Marcinowicz, 

Czachowski, & Piszczek, 2014; Wang et al., 2021). 본 연

구에서는 일부 참여자가 전자담배를 사용할 때 흡연이라는 

인식 자체가 약화되면서 금연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낮아

졌다는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전자담배의 기

술적 특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흡연을 정당화하거나 금연 

결심을 지연시키는 데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

는 구체적인 근거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전자담배와 금연 간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한편, 전자담배 기기가 금연 또는 재흡연의 계기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사례도 일부 확인되었다. 한 참여자는 외국에

서 구입한 한정판 전자담배 기기를 분실한 뒤, 이를 다시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싶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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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래퍼와 협업한 브랜드의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소유 욕구로 인해 금연 의지가 흔들렸다고 응답하였

다. 이 두 사례 모두 20~30대의 비교적 젊은 참여자에게서 

나타났으며, 이는 전자담배 기기의 희소성이나 브랜드 이

미지, 디자인과 같은 소비재 특성이 사용자의 정서와 태도

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자담배는 단순히 니코틴 전달 수단

이 아니라, 흡연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감정적 장

치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트렌드와 소속감에 민감한 젊은 층

에게는 금연 결심을 지연하거나 약화시키는 심리적 매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제품의 외형적 특성과 문화적 상징성이 

사용자 경험에 정서적으로 결합되는 구조는 전자담배가 금

연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유명인 마케팅이나 제품 디자인이 흡

연 태도 및 사용 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된 

바 있으며(Phua, Jin, & Hahm, 2017; Smith, Buckton, 

Patterson, & Hilton, 2023). 본 연구는 이를 질적 사례를 

통해 경험적으로 뒷받침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담배에 대한 호감도와 

사용 인식이 연령, 성별, 제품 접근 방식, 소비 심리 등 참

여자의 세대별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

내며, 전자담배와 금연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

는 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전자담배 사용이 금

연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다수

의 참여자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자극이 덜하고, 냄

새나 흔적이 적다는 이유로 ‘금방 끊을 수 있다’고 인식했

으며, 이로 인해 금연을 미루거나 흡연을 정당화하게 되었

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전자담배가 금연을 위한 보조 수단

이라기보다는 흡연을 지속하는 정당화의 기제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전자담배는 또 하나의 흡연 

방식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 규제 전략인 

MPOWER (Monitor, Protect, Offer help, Warn, Enforce 

bans, Raise taxes)의 주요 항목 중 ‘경고(Warning about 

the dangers of tobacco)’, ‘광고·판촉 금지(Enforce bans 

on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금연 지원(Offer help to quit tobacco use)’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전자담배가 흡연을 지속하게 하는 구조는 정확

한 정보 제공, 광고 규제 강화, 전자담배 사용자를 위한 맞

춤형 금연 프로그램 설계 등과 같은 국제 보건 전략의 실행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 결과는 전자담배에 대한 허용

적 사회 분위기와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며,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실질적 근거를 제공한다.

한편 일부 참여자는 전자담배를 일반담배보다 자극이 

약한 중간 단계로 활용해 점진적 금연에 성공한 경험을 공

유하였다. 전자담배 사용자 중 3명(15.8%)은 흡연 빈도 감

소 후 금연에 이르렀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니코틴 의존이 

낮거나 금연 동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전자담배가 제한

적으로 금연 보조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Caponnetto et al., 2013).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극히 소

수에 불과하였으며, 전반적으로는 전자담배 사용이 금연보

다 흡연 유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직장인 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 동기, 사용 행

태, 금연 경험을 질적으로 탐색한 결과, 전자담배가 금연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흡연을 정당화하고 금연 의지를 약화시

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전자담

배는 덜 해롭고 금방 끊을 수 있다”는 인식은 금연 결심을 

지연시키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였으며, 냄새가 적고 사

용이 용이한 특성은 흡연의 유해성을 체감할 기회를 감소

시켜 흡연 유지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전자담배는 건강 기대나 냄새 회피와 같은 개인적 이유

뿐 아니라, 가족, 직장 동료, 고객 등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

적으로 더 용인되는 방식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사회

적 맥락은 전자담배 사용을 정당화하고 확산시키는 배경으

로 작용하였다. 실제 전자담배가 덜 해로운지에 대해서는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확신이 부족했으며, 이는 과학적 근

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형성된 인식이 금연을 방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위해성 

정보 제공 강화,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사용자 특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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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맞춤형 금연 지원 전략의 수립이 보건교육의 우선 과

제로 요구된다.

한편, 본 연구는 금연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실제 면담에 응한 참여자 대부분이 

금연에 성공한 경우로 구성되어 있어, 금연 실패자의 경험

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금

연에 실패했거나 전자담배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집단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전자담배 사용과 

금연 간 관계를 보다 다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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